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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Reset ETF, 이것이 궁금하다

교적 예측 가능하다는 점이다. 리츠 ETF를 예로 들어 보자. 

이 ETF는 주로 부동산 투자 간접상품인 리츠(REITs)를 편

입한다. 그런데 리츠는 건물, 쇼핑시설, 물류센터 등의 부동

산에 투자해 임대료를 받는 구조다. 또한 법적으로 배당 가

능한 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배당

하게 돼 있다. 즉 과거에 얼마나 배당했는지를 살펴보면 앞으

로 내가 받을 배당금도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매

년 주당 500원 정도의 분배금을 꾸준하게 투자자에게 지급

해 온 리츠 ETF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지금 이 ETF의 가

격이 1만원이라면, 바로 매수할 경우 투자자는 향후 꾸준하

게 투자원금 대비 연 5%의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다. 이런 투자를 하는 사람은 시장의 변화에도 마음이 상대

적으로 편안하다. 시장에 충격이 발생해 리츠 ETF의 가격이 

-10% 하락해도 2년만 버티면 받은 현금 흐름만으로 어느 

정도 원금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표적인 인컴형 ETF인 고배당주 ETF, 

리츠 ETF, 채권 ETF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자.

주식 투자 매력과 높은 배당수익 

함께 누리고 싶다면, 고배당주 ETF

대표적인 국내 고배당주 상품으로는 ARIRANG 고배당주 

ETF가 있다. 이 ETF는 KOSPI200 중에서 예상 배당률이 

높은 상위 30개 종목에 투자하는 ETF다. 2021년 4.59%

를 분배했다. 해외 고배당 상품으로는 KINDEX 미국고배

당S&P ETF가 있다. 리츠를 제외한 미국 전체 상장 종목 중 

10년 연속 배당을 지급한 종목 중에서 현금흐름부채비율, 

자기자본수익률, 연배당수익률, 5년 배당성장률 등을 고려

Editor 김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채널마케팅 본부장

 투자자들은 주로 주식형 ETF에 익숙하다. 당

연한 일이다. ETF의 상당수가 주식형이기 때문이다. 또한 

ETF 자체가 개별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돼 매매되는 특징

이 있는 것도 한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는 일반적인 

주식형 ETF 말고도 매우 다양한 ETF들이 존재한다. 그중

에는 꾸준하게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것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고배당주 ETF, 리츠(REITs) ETF, 채권 ETF 등이다. 

그리고 이런 ETF들을 묶어서 인컴형 ETF라 부르기도 한

다. 인컴(Income)을 영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소득, 수입 등의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배당금, 이자, 임대

료 등 고정적인 현금 흐름들을 ‘인컴’이라고 부른다. 또한 인

컴형 ETF란 이러한 인컴이 발생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ETF

를 의미한다.

인컴형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앞으로의 현금 흐름이 비

월세 주는 ETF도 있나요?

몇 년 뒤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강철수씨는 

요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자산들에 관심이 

많아졌다. 노후생활비를 더 늘리고 싶어서다. 

마음 같아서는 임대료가 든든하게 잘 나오는 

상가라도 하나 사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여력이 다소 부족하다. 대안으로 찾고 있는 것이 

월세처럼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상품들이다. 

그러던 중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은 ETF에도 

그런 상품이 있는지 궁금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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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100개의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안정적인 배당성장

과 퀄리티 주식의 교집합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지난해 상장

돼 올해 3% 수준의 분배금이 예상된다.

소액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해 

임대수익 받으려면, 리츠 ETF

대표적인 국내 리츠 ETF로 2019년 상장된 TIGER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ETF가 있다. 국내 유일의 대체투자 ETF로 

국내 상장 부동산, 리츠, 인프라 자산 등 12개에 집중 투자

하는 상품이다. 부동산 직접투자와 비교해 보면 해당 ETF

의 장점이 좀 더 명확해진다. 가장 큰 장점은 소액투자가 가

능하다는 점으로, 개인이 직접 부동산에 투자

하려면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데 비해 이 ETF

는 커피 한 잔 값인 5000원으로 부동산 투자

를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세금 면에서도 유리하

다. 직접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종합부동산

세와 같은 보유세, 양도세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 

ETF의 매매차익은 국내 주식처럼 비과세되고, 분배금 등 배

당수익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특히 사고 싶

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아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것은 강

력한 장점이다. 게다가 다양한 우량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

서도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TIGER 

부동산인프라 고배당 ETF의 2021년 분배금은 5.17%로 시

중금리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대표적인 해외 리츠 ETF로는 TIGER 미국MSCI리츠(합

성 H) ETF가 있다. 이 ETF는 미국에 상장된 2500개 리츠 

중 배당 성향과 부동산 임대 및 매매수익이 높은 150개의 리

리츠 ETF를 예로 들어 보자. 이 ETF는 주로 부동산 

투자 간접상품인 리츠(REITs)를 편입한다. 그런데 

리츠는 건물, 쇼핑시설, 물류센터 등의 부동산에 

투자해 임대료를 받는 구조다. 또한 법적으로 

배당 가능한 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배당하게 돼 있다. 즉 과거에 

얼마나 배당했는지를 살펴보면 앞으로 내가 받을 

배당금도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분		 국내		 해외

 고배당주  ARIRANG 고배당주 ETF  KINDEX 미국고배당S&P ETF

 리츠  TIGER 부동산인프라 고배당 ETF  TIGER 미국 MSCI리츠(합성 H) ETF

 채권  TIGER 단기채권 액티브 ETF  TIGER 미국 달러단기채권 액티브 ETF

대표적인	국내	상장	인컴형	ETF



40

투
자
와
연
금

  S
P

R
IN

G
 2

02
2 

Vo
l.0

6

을 최소화하고 싶은 채권투자자라

면 금리 상승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는 금리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기 채권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단기 채권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가 구성된 국내 ETF로는 TIGER 

단기채권 액티브 ETF가 있다. 국

채, 통안채 등 안전자산 위주로 투

자되며 가중평균잔존만기는 0.4 수준으로 만기가 매우 짧

다. 해외 단기채권 ETF로는 TIGER 미국 달러단기채권 액티

브 ETF가 있다. 가중평균잔존만기는 0.5 수준이며 미국채 

위주의 안정적인 자산을 중심으로 투자된다.

달러 단기채권은 위기 시 

전체 포트폴리오 보험으로 작용

달러 단기채권의 경우 금리 이외에도 투자 포인트가 있다. 위

기 국면에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비수 역할을 할 수 있다

는 점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금융시장 위기 때마다 코스피 

지수나 나스닥 지수는 크게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반대

츠를 골라 분산투자한다. 해외 리츠에 분산투자하고자 하

는 투자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으로 2020년 3.39%, 2021

년에는 2.96%를 분배했다.

안정성이 우선이라면, 채권 ETF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채권 또한 대표적인 인컴 자산으로 분

류된다. 채권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최

소화하고 시중금리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경

우가 많다. 이런 채권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하

는 경제 지표는 금리다. 금리 상승기에 장기 채권을 보유하

고 있다면 자본 손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손실 가능성

※배터리셀: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구분		 개인	직접투자		 TIGER	부동산인프라	고배당

 투자금  목돈 필요  소액투자 가능

 
세금  양도세, 보유세 등

  매매차익 : 비과세
   분배금 수익 : 배당소득세(분리과세 가능)

 유동성  현금화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간  원하는 시점에 매매 가능

 분산투자  1~2개 부동산 집중  12개의 우량자산 분산

 임대(분배)수익  다양  2021년 5.17%/ 2020년 5.27%

 투자 전문성  개인 직접투자  전문가 운용

 관리부담  공실 및 시설 관리  전문가 관리

부동산	직접투자	vs	TIGER	부동산인프라	고배당	ETF	투자

	 리츠		 형태		 시가총액		 자산		 배당수익률		 ETF	편입비중

 
맥쿼리인프라  특별자산군  5조4654억

  광주 제2순환도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5.80  16.66

    우면산터널, 백양터널,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롯데리츠  상장 리츠  1조2586억  3개 백화점, 4개 아울렛, 6개 마트, 1개 물류  6.10  15.13

 ESR켄달스퀘어리츠  상장 리츠  1조2402억  부천·고양 등 12개 물류센터  4.30  14.91

 
SK리츠  상장 리츠  9394억

  SK 서린빌딩(SK그룹 통합사옥),   
4.50  11.29

    클린에너지리츠(SK에너지(주) 116개 주유소)

 제이알글로벌리츠  상장 리츠  8661억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   7.10  10.41

 코람코에너지리츠  상장 리츠  4337억  SK네트웍스 주유소 187개   5.20 5.21

 
신한알파리츠  상장 리츠  4213억

  판교크래프톤, 용산더프라임, 대일빌딩,   
4.70  5.06

    신한L타워, 트윈시티, 역삼타워

 맵스리얼티1  상장 부동산  4178억  센터원, 미래에셋플레이스, 인터에셋홀딩스 등   5.35  5.02

 이리츠코크렙  상장 리츠  3674억  뉴코아 야탑/일산/평촌 아울렛- 분당/중계   7.00  4.42

 
디앤디플랫폼리츠  상장 리츠  3355억

  세미콜론 문래, 백암 FASSTO 1센터,   
5.60  4.03

    글로벌 이커머스사 일본 허브 물류센터

 신한서부티엔디리츠  상장 리츠  2652억  인천 스퀘어원, 용산 그랜드머큐어  6.50  3.19

 NH올원리츠  상장 리츠  2135억  분당권역 랜드마크 오피스   6.00  2.57

TIGER	부동산인프라	고배당	ETF의	편입	자산

※FnGuide, 2021. 12. 30 기준 자료: 미래에셋자산운용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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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크게 올랐다. 즉 위기 시 달러 자산이 있다면 주식가치 하

락분을 달러가치 상승분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

라서 국내 투자자라면 달러자산인 달러 단기채권을 보유함

으로써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유사시 포트폴리오 전체의 가

치 하락에 대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달러 보유를 고민할 때 생각하는 

것은 달러 예금일 것이다. 그러나 달러 단기채권 ETF를 보

유하는 것도 장점이 많다. 일단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다. 따

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두 번째 장

점은 만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달러 단기채권 

ETF는 만기가 없어 재가입이나 만기연장을 할 필요가 없다. 

예금 대비 수익이 높은 편이며,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다는 

것도 매력이다. 달러 예금 등은 만기 전에 해지하면 페널티가 

적용돼 수익률이 낮아지는 데 비해 달러 ETF는 페널티 없이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다.

대표적인 달러 단기채권 ETF인 TIGER 미국 달러단기채권 

액티브 ETF는 이자소득과 더불어 원달러 환율 오픈에 따른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달러선물 ETF 등 파생상품과 달리 연금저축이나 IRP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투자자들도 투자가 가능하다.

시장	하락	시	원달러	환율	추이

단위: %2000년	닷컴버블	사태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2020년	코로나19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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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100 나스닥100 나스닥100         USDKRW

	 	 2000년	닷컴버블	사태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나스닥100  -65.3%  -33.7%  -21.0%

 USDKRW 환율  16.8%  24.4%  7.9%

※주요 이슈 발생 후 하락 국면별 최저점 기준  자료: Bloomberg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채권 또한 대표적인 

인컴자산으로 분류된다. 채권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중금리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채권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경제 

지표는 금리다. 금리 상승기에 장기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본 손실 가능성이 높다.


